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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자의 생각, 부자의 생각 

 
40 대, 부자로 은퇴하기 

                 

부자는 성과에 의해서 평가받고 보상받기를 좋아하나, 빈자는 자신이 노력한 시간에 

따라 보상받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부자는 시장(상대방;고객 또는 고용주)의 만족도에 따라서 보상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부자는 상대방(시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나 빈자는 상대방(시장)의 만

족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노력한 지에 따라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것이 

공평하다고 믿는다. 

 

각자의 믿음 뒤 편에는 이들의 믿음을 지지하는 경제학이있다. 

 

빈자들이 좋아하는 투입한 노동시간에 따라서 대우받아야 한다고 믿는 사고방식을 뒷

받침하는 경제학은 노동가치설이다. 마르크스는 모든 재화의 가치는 투입한 노동시간

과 노동자의 질적수준에 의해서 결정되어 진다고 믿었다. 예를들면 자동차 값은 투입

된 노동자의 시간과 노동자의 수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어 진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부자들은 노동가치설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지적한다. 자기 맘대로 삽질(?)해놓

고 돈을 내놓라고 하는게 말이되느냐? 엉터리 자동차를 만들어놓고 투입노동시간에 따

라서 값을 쳐달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 그런식이라면 중국집 주인이 맛대가리 없는 자

장면을 만들고도 자신의 박사 학위와 만드는데 소요 된 3 시간을 이유로 한그릇에 최

소 3 만원은 받아야 겠다고 하는것과 뭐가 다르느냐는 것이다. 

 

부자들의 이러한 사고방식을 대변하는 경제학은 칼멩거의 효용가치설이다. 재화의 가

치는 소비자의 주관적인 심리적 만족도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재화를 박사가 만들든, 

무학이 만들든, 피부가 흰사람이 만들든 검은 사람이 만들든 상관없이 소비자의 만족

도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슘페터는 가치란 투입된 노동자의 수와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어 지기보단

(노동가치설) 때때로 천재적이고 창의적인 몇사람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의해서 결정되

어 진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한 사람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10 만명의 단순 노동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수 있음을 예로 들어 노동가치설이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누구라도 자신이 어떤 사람의 10 만분의 1 정도 밖에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노동가치설을 믿느냐? 효용가치설을 믿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과 대응행

동이 달라진다. 2 가지 예를 들어보자. 먼저 근로자의 성과급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노동가치설을 믿는 근로자는 시장(고용주)의 만족도와 상관없이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자신의 노동이 시장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서 해고라도 당한다면 이는 세상이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분개할 것이다. 그러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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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치설을 믿는 근로자는 시장 지향적이어서 자신의 성과와 실적에 따라서 보수가 달

라지는 것을 어쩔수없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아파트 값의 차별화 현상에 대한 해석도 다를수있다. 노동가치설을 신봉하는 사람은 

아파트 값이란 땅 값에다 콘크리트 공사비를 더한 것이 원가이며, 아파트 값이 원가차

이 이상 벌어지고 차별화되는 것은 거품이고 교정되어져야 마땅하다고 믿을수 있다. 

그러나 효용가치설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파트 값은 제조원가와 상관없이 지역별 아파

트마다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소비자의 심리적 만족도(사회적 인정,체면과 위신)가 다를 

수 있기에 아파트 값이 제조원가와 상관없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다. 1 만원짜리 청

바지와 100 만원짜리 청바지의 제조원가가 1 대 100 의 비율이 아닌 것과 유사한 현상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오늘날 노동가치설은 과학이라기보다 낡은 정치이념에 불과하다. 그러나 노동가치설은 

대중의 평등주의 본능에 부합하기에 아직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대가란게 자

신이 흘린 땀과 상관없고 변덕스런 시장의 만족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엔 

누구라도 불안한게 사실이다. 대중들은 임금을 포함한 모든 가격이 변덕스럽고 예측하

기 어려운 시장의 만족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효용가치설을 받아들이는데 본능적

으로 거부감을 갖기 쉽다. 그래서 대중들은 반시장적이 되기 쉽다. “도덕주의자들은 시

장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서 시장의 도박성과 변덕스러움을 지적하며 불만과 원망만

을 토로한다” 라고 헤겔은 지적했다. 

 

노동가치설이 옳다고 믿든 효용가치설이 옳다고 믿든 그것은 각자 개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만약에 시장경제(자본주의 체제)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노동가치설이 아닌 

효용가치설로 세상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장경제에서 성공하는 요령

은 자신의 기준에 세상(시장)을 맞추는게 아니라 자기가 세상(시장)을 만족시키는데 있

기 때문이다. 

 

인생을 운전이라고 한다면 자동차 앞 유리에 어떤 믿음체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 

항로는 달라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믿음체계를 가지는게 필요하다.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자가 되기에 알맞

는 믿음 체계부터 가져야 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빈자 믿음체계는 그냥 내버려둔채

로 단지 돈만 벌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그들은 올바른 믿음체계를 갖

는것 보다는 부자되는 테크닉만 알 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

는 마치 물살을 거슬러 역방향으로 헤엄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는 장기간 지속하기 힘

들며 부자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의 무의식은 언제나 자신이 진짜 믿고 있는 바를 

따르고자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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貧しい者の考え、お金持ちの考え 

40 台のお金持ちで引退する 

 

金持ちは成果によって評価を受けて補償を受けることを好みますが、貧者は自分が努力し

た時間によって補償を受けるのを願う傾向があると言う。 

 

金持ちは市場(相手；顧客または雇い主)の満足度に従って補償を受けるのを願う。それで

金持ちは相手(市場)を満足させるために努力する。しかし貧者は相手(市場)の満足度によ

ってではなく自分がいくら努力したのかによって補償を受けることが公平だと信じる。 

 

各自の信頼の後にはこれらの信頼を支持する経済学がある。 

 

貧者たちが好む投入した労動時間によって待遇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信じる考え方を裏

付ける経済学は労動価値説だ。マルクスはすべての財貨の価値は投入した労動時間と労動

者の質的水準によって決まられると信じた。例えば自動車価格は投入された労動者の時間

と労動者の水準にしたがって価格が決められるという信頼だ。 

 

しかし金持ち達は労動価値説が誤った信頼だと指摘する。勝手にシャベルですくい出し

（？）しておいてお金を出せと言うのが話になるのか？でたらめの自動車を作っておいて

投入労動時間にしたがって値段を出してくれと言うと話になるのか？そのような方式なら

中華料理店主人が美味しくないジャージャーメンを作ってからも自分の博士学位と作るの

に必要になった 3 時間を理由に一杯に最小 3 万ウォンはもらわなくちゃいけないとするこ

とと何が違うかということだ。 

 

お金持ち達のこのような考え方を代弁する経済学はカルメングゴの效用価値説だ。財貨の

価値は消費者の主観的な心理的満足度によるというのだ。財貨を博士が作っても、無学が

作っても、肌が白い人が作っても黒い人が作っても構わなく消費者の満足度にしたがって

価格が決まるということだ。 

 

一歩進んでシュムペトは価値と言うのは投入された労動者の数と時間によって決まって知

己よりは（労動価値説）時々天才的で創意的な何人の革新的アイディアによって決められ

ると主張した。例えば一人の革新的アイディアが 10万名の単純労動よりもっと多い価値を

新たにつく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例であげて労動価値説が当たらないことを指摘した。（し

かし誰でも自分が誰かの10万分の1程度の能力がないと認めるのはたやすい事ではない。） 

 

労動価値説を信じるのか？效用価値説を信じるのかにしたがって世の中を理解する観点と

対応行動が変わる。二つの例を挙げよう。先に勤労者の成果給に対する態度が変わること

ができる。 



韓国通信 2008 年 8月 第 3週 

http://www.k-kankyo.co.jp 

 

労動価値説を信じる勤労者は市場（雇い主）の満足度と関係なく勤務時間に比例して月給

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信じる。そして自分の労動が市場でこれ以上必要ではなくて解

雇でもあったらこれは世の中が自分に不公平だと憤慨するでしょう。しかし效用価値説を

信じる勤労者は市場志向的なので自分の成果と実績にしたがって補修が変わることを仕方

ない当たり前のように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る。 

 

アパート値段の差別化現象に対する解釈も違うことができる。労動価値説を信奉する人は

アパート値段と言うのは土地値段にコンクリート工事費を加えたのが原価であり、アパー

ト値段が原価差以上に開いて差別化されることは泡で校正されるべきだと信じることがで

きる。しかし效用価値説を信じる人ならアパート価格は製造原価と関係なく地域別アパー

トごとに所有することで得られる消費者の心理的満足度（社会的認定、体面と威信）が違

うことができるからアパート値段が製造原価と関係なく変わることができると信じる。1

万ウォンのジーパンと 100 万ウォンのジーパンの製造原価が 1 対 100 の割合ではないこと

と類似の現象だと思える。 

 

本日の労動価値説は科学というより古い政治理念に過ぎない。しかし労動価値説は大衆の

平等主義本能に符合するのにまだ相変らず力を発揮している。対価は自分が流した汗と関

係なくて気まぐれな市場の満足度によ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受け入れるには誰でも心細い

のが事実だ。大衆は賃金を含んだすべての価格が気まぐれで予測しにくい市場の満足度に

よって決まられるという效用価値説を受け入れるのに本能的に拒否感を持ちやすい。それ

で大衆は反市場的になりやすい。“道徳主義者たちは市場を皮相的のみで理解して市場の賭

博性と気まぐれさを指摘して不満と恨みのみを吐露する”とヘゲルは指摘した。 

 

労動価値説が正しいと信じても效用価値説が正しいと信じてもそれは各各個人の選択だ。

しかしもし市場経済（資本主義体制）で金持ちになりたければ労動価値説ではない效用価

値説で世の中を理解して適応するのが有利だ。市場経済で成功する要領は自分の基準に世

の中（市場）を合わせるのではなく自分が世の中（市場）を満足させるのにあるからだ。 

 

人生を運転だと言ったら自動車の前のガラスにどんな信頼体系があるのかにしたがって人

生航路は変わるでしょう。同じく望む目的地に到逹するためにはそこに当たる信頼体系を

持つのが必要だ。もし金持ちになりたければ先に金持ちになるのに適当な信頼体系から持

た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筆者が見るには意外に多い人々が自分の貧者の信頼体系はそのままにしておいたま

まただお金さえ儲ければ金持ちになることができると信じるようだ。彼らは正しい信頼体

系を持つことよりは金持ちになるテクニックのみ分かれば良いと思うようだ。しかしそう

いう態度はまるで水勢を逆って逆方向で永ぐことのようだ。そうでは長期間長続きしにく

くて金持ちになれにくい。何故ならば人間の無意識はいつも自分が本当に信じていること

に従おうとするからだ。 


